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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버전: v1.0 / 2026.07 연결 콘텐츠: 블로그 1 편 「모기가 사람을 찾는 3 단계」  

 

우리 집 모기 유입 경로 자가 진단 

모기가 사람을 찾는 순서는 이산화탄소 → 피부 냄새 → 열과 시각입니다. 아래 5 문항은 그 각 

단계에서 우리 집이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1. 모기 물린 자국이 얼굴·목 주변 또는 발목·종아리 쪽에 몰려 있다. ☐ 그렇다 ☐ 아니다 

 

이 문항이 짚는 것 무는 부위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곳(머리 쪽)과 피부 유래 냄새가 가장 진한 곳(발 쪽)이 신호가 강한 지점입니다. 물린 

위치가 한쪽에 몰려 있다면, 그 지점이 우리 집에서 가장 강한 신호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해볼 것 — 물린 위치를 3 일만 기록해 보십시오. 머리 쪽에 몰리면 환기와 

이산화탄소, 발 쪽에 몰리면 취침 전 세정 쪽이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2. 침실 문을 닫고 자며, 잠들기 전 따로 환기를 하지 않는다. ☐ 그렇다 ☐ 아니다 

 

이 문항이 짚는 것 잠든 사람은 그 자체로 이산화탄소 발생원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 신호가 흩어지지 않고 축적됩니다. 즉 문을 닫는 행동은 모기를 막는 동시에, 이미 

들어와 있는 개체에게는 신호를 진하게 만들어 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바로 해볼 것 — 취침 30 분 전 5 분 환기. 단, 이때 방충망 상태 점검이 함께 

필요합니다(3 번 문항). 

 

3. 방충망 틈, 배수구, 환풍구, 에어컨 배관 구멍 중 최근 1 년 안에 확인해 본 적 없는 곳이 있다. 

    ☐ 그렇다 ☐ 아니다 

 

이 문항이 짚는 것 모기는 문으로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충망과 창틀 사이 유격, 

욕실·베란다 배수구, 주방 환풍구, 에어컨 배관 관통부가 흔히 놓치는 경로입니다. 신호를 

줄이는 것보다 경로를 막는 쪽이 언제나 비용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바로 해볼 것 — 밤에 방 안 불을 끄고 밖에서 손전등을 창틀에 비춰 보십시오. 빛이 새는 

곳이 곧 유입 경로입니다. 



 

4. 땀이 마르기 전에 잠자리에 들거나, 샤워하지 않고 자는 날이 많다. ☐ 그렇다 ☐ 아니다 

 

이 문항이 짚는 것 모기가 사람을 구분하는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은 피부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록펠러대학교 연구진은 모기에게 유독 많이 선택된 사람들의 피부에서 

카복실산 계열 물질이 유의하게 더 많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바로 해볼 것 — 취침 전 세정, 특히 발과 발목 부위. 다만 이 차이는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되었으므로, 씻는 것만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5. 같은 방에서 자는데 유독 특정한 사람만, 특히 아이가 더 많이 물린다. ☐ 그렇다 ☐ 아니다 

 

이 문항이 짚는 것 개인차는 실재합니다. 화학적 조건 외에 방어 행동의 차이도 

작용합니다. 인천대학교 권형욱 교수는 성인은 모기가 접근하면 무의식적으로 쫓는 

행동을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해볼 것 — 이 경우 방 전체 대책보다 특정 인물의 취침 지점을 기준으로 대책을 

세우는 편이 유효합니다. 

 

 

결과 해석 

체크 개수 판정 우선 조치 

0~1 개 유입 경로 관리형 — 신호 조건은 

나쁘지 않음 

3 번 문항의 물리적 경로 점검만 

정기 수행 

2~3 개 신호 축적형 — 들어온 개체가 

사람을 찾기 쉬운 조건 

환기 루틴과 취침 전 세정을 먼저 

조정. 이후 재점검 

4~5 개 복합형 — 경로와 신호가 함께 열려 

있음 

물리적 차단(3 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순차 조정 

 

이 진단은 의학적 판단이나 특정 제품의 필요 여부를 가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1 편에서 

정리한 모기의 탐지 순서를 각자의 환경에 대입해 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